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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점수로 국제금융도시 평가 부산 27위
2년 만에 20위권으로 진입||‘중요성 높아질 도시’ 7위|| 세계 1위 뉴욕·2위 런던|| 산업은행 기대감 등 반영

입력 : 2024-03-21 19:00:00

부산 금융중심지가 올해 상반기 세계 국제금융도시 순위에서 27위를 기록했다. 2022년 9월 29위를

기록한 이후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2년만에 다시 2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21일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관 지옌(Z/Yen)이 발표한 제35차 글로벌 금융센터지수(GFCI)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717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계단 상승한 세계 27위 금융중심지에 이름을 올렸

다. 부산은 싱가폴, 홍콩, 상하이, 서울 등에 이어 아시아권 기준으로는 9위에 오르며 처음 10위권에

진입했다. 서울은 4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부산을 향후 중요성이 높아질 금융중심지 도시로 서울을 가장 먼저 꼽았고 부산을 7번째

도시로 선택했다.

월가가 위치한 세계적 글로벌 금융중심지 뉴욕이 부산에 이어 8번째 도시로 꼽혔고 아랍에미레이

트 아부다비, 카사블랑카, 파리가 부산의 뒤를 이었다.

35회차를 맞은 이번 발표에서 1위는 뉴욕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런던, 싱가포르, 홍콩, 샌프란시스

코, 상하이, 제네바,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서울이 1~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베이징은 15위, 도쿄는

19위다. 부산은 2021년 하반기부터 33위 → 30위 → 29위 → 37위 → 33위로 순위가 등락을 거듭했

다.

GFCI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월과 9월에 각각 발표되는 세계 유일 국제금융도시 관련 지

수다. 통상적으로 각 나라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지표로 활용된다.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138개 통계지표를 활용해 △인적자본 △기업환경 △금융 부문 발전 △기반시

설 △평판·일반요소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정성평가는 24개월 이내 세계 2000여 명의 금융

전문가 대상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다.

시는 2년만의 20위권 진입에 산업은행 부산 본사 이전 기대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등 부산의

금융중심지 가능성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됐다고 분석한다.

또한 10월 출범 예정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등 블록체인, 디지털금융 도시로서의 부산의 비전도

순위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최근 들어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GFCI 발표사인 지옌 등과 웹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대외적으로

‘부산 알리기’에 나선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있다. 지옌은 오는 9월 GFCI 발표를 부산에서 개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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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등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계획이다”며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금융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부산을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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